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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긴밀한 협력으로 확산 차단

- 정황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수본부장, 긴급 방역 상황회의 개최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어제(8.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

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8월 19일(금) 오전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양돈농장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최근 

호우 등으로 산에서 오염원이 떠내려와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과 우려가 있어 양돈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 강원도 17개 시·군 모든 농장·도로에 대하여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자원 54대

(광역방제기 3대, 방역차 50대, 살수차 1대)를 동원하여 집중 소독(8.19∼)

  또한 중수본은 강원도 내 양돈농장(201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가 나온 지역의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39호)과 직접 역학농장(25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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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전국 모든 양돈농장(5,355호)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문자메시지, 자막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 

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중수본부장은 “앞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크므로 지자체에서 안내판 등을 활용하여 귀성객의 

양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양돈농장 종사자들이 벌초와 성묘를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에 입산(入山) 등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수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중수본 회의에 곧이어 8월 19일(금) 09시 30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조정실·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

경상북도가 참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무총리는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

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농식품부는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특히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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